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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해운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IMO, 풍력보조추진시스템을 EEXI 및 CII
1)
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 a),b)

제77차 MEPC는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기술을 고려한 EEDI 및 EEXI 계산과 검증 지침을 회람

문서(MEPC.1/Circ.865)로서 채택하였으며, 기존 EEDI 공식에 따라 A, B, C 범주로서 기술들을 분류

- 해당 가이드는 주기관 및 보조기기에서 필요한 출력을 감소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다루는 제조업체, 조선소, 

선주, 검사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이 지침은 디젤-전기 추진, 터빈 추진 및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갖춘 선박에 대해 충분한 계산 및 검증 

조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기술을 검토하는 용도로 참고해야 함

- 혁신적 기술들은 출력곡선을 조정하는 기술(A), 추진출력을 감소시키는 기술(B), 발전(發電) 기술(C)과 같이 

분류되며, A와 B 범주는 주기관 출력을 감소하는 기술, C 범주는 보조기기 출력을 감소하는 기술임

자료 : IMO, MEPC.1/Circ.815 및 MEPC.1/Circ.896

<그림 1>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의 분류와 종류

해당 지침은 기존(MEPC.1/Circ.815)과 동일하게 B 범주의 제한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B-2)

로서 풍력추진시스템을 반영하였지만 용어, 계산, 검증을 위한 방법과 데이터를 더 구체적으로 기술

- B 범주에 해당하는 기술은 운항하는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B-1)과 제한된 조건에서만 

1)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현존선 에너지 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탄소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65 2022년 9월 [해양환경]

                                          

2

최대 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B-2)로 분류되며 B-2 기술로서 풍력보조추진시스템이 반영됨

- 기존 대비 선박의 CO₂ 배출을 저감하는 혁신적 기술에 속하며 날개, 연 등의 다른 방식으로 기상 환경에 

따라 동력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풍력추진시스템(Wind Propulsion Systems)에서 풍력보조

추진시스템(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s)으로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현실성을 반영함

- 더불어 ‘풍력추진시스템의 외력 매트릭스(wind propulsion system force matrix)’, ‘국제적 풍력 발생가능

성 매트릭스(global wind probability matrix)’, ‘바람의 속력·방향·각도’, ‘주요 국제해운 네트워크’와 같은 

용어 정의가 추가되었고 그에 따른 측정, 데이터 처리, 계산, 검증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포함함

자료 : IMO, MEPC.1/Circ.896

<그림 2> 풍력차트를 위한 주요 국제해운 네트워크

 영국의 집행기관들과 비영리단체는 재생가능에너지 활용과 산업 적용을 주장함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 및 국가인프라위원회(NIC: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고함 c)

- CCC와 NIC는 영국 총리에 가장 저렴한 형태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전력 생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육상 풍력 및 태양광에 대해 경매 형태의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에너지에 대해 신뢰성을 갖춘 국가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전략적인 에너지 인프라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촉구함 

비영리단체 국제풍력선박협회(International Windship Association)는 2022 GREEN4SEA 포럼에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과 시장 예측을 바탕으로 해사산업에 풍력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d)

- 협회는 풍력추진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존 선박을 개조하였을 때 30%까지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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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조선의 경우 바람이 충분한 항로에서 50~80%의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언급함

- 더불어 풍력에너지 활용은 無배출, 無비용, 無변동, 無인프라, 無저장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개발을 위한 

시간, 추가적인 선원, 호환성이 불필요함

- 2021년 말까지 풍력보조추진시스템이 설치된 18척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으며, 약 14척의 선박이 풍력추

진을 위해 개조 및 신조 계획 중인 상태이므로 2022년 말 또는 2023년 2분기에 2배가 될 것으로 예상

 무탄소 해운,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2)라는 현실성과 최종 지향점을 모두 고려해야

선박의 재생가능에너지 적용은 ‘기후위기’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국에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신에너지 활용 계획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시장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해상풍력에너지, 파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이며, 일부 유럽국가와 비교해볼 때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e),f)

- 규제를 준수한다는 차원의 단기적인 대응은 오히려 적응과 변화를 무한반복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구는 인간의 순차적인 대응계획과 적응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a) IMO,  2013 GUIDANCE ON TREATMENT OF INNOVATIVE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FOR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ATTAINED EEDI (MEPC.1/Circ.815)

  b) IMO,  2021 GUIDANCE ON TREATMENT OF INNOVATIVE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FOR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ATTAINED EEDI AND EEXI (MEPC.1/Circ.896)

  c) https://safety4sea.com/new-uk-prime-minister-urged-to-make-full-use-of-renewables-auctions/?utm_source=moosend&

utm_medium=email&utm_campaign=5things&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SAFETY4SEA+Mo

rning+fix+08%2F09%2F2022+  (검색일: 2022.09.14.)

  d) https://safety4sea.com/cm-wind-propulsion-building-a-level-playing-field-for-the-decarbonization-of-shipping/?utm_sour

ce=moosend&utm_medium=email&utm_campaign=5things&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SA

FETY4SEA+Morning+fix+12%2F09%2F2022 (검색일: 2022.09.13.)

e)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

  f) https://kier-solar.org/user/map/map_gallery.do (검색일: 2022.09.14.)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이 속함; 동법 제2
조 2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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